
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합니까?

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. 그래서 지향을 

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. 

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, 하느님과 

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

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를 주님께 풀어놓는 것만으

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리라 봅니다. 한편 무엇보다 대

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

어 있어야 합니다. 우리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

대화는 쉽게 지치잖아요? 지향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

아뢰면서도,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

귀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.

 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무런 응답을 

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. 응답이 없을 땐 어찌

해야 하나요?

어쩌면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한지도 모

르겠습니다.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매

번 보이는 것을 찾으니 말입니다. 하느님 안에 머물

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. 그래

서 침묵이 필요합니다. 쉽게 말하자면, 길거리에서 그

냥 음악을 들으면 여러 소음과 섞여 소리가 제대로 들

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노랫소

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. 침묵 가운데 마음을 

주님께 모으세요.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새의 지저

귐, 바람의 움직임, 빗방울의 속삭임… 이 모든 것들

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. 한편 

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생

애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이스라엘은 하느님

의 약속을 믿으며 광야를 건넜고, 긴 유배 생활을 버

텨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

도를 통해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뤄졌습니다. 

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

바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. 루카복

음 11장 9-1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될까요?

네 물론입니다.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

원하는지도 들어보세요. 주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

질 것입니다.

 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. 생각을 비우려면 어

떻게 해야 할까요?

예전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는 일생에 딱 한 번 분심 

없이 묵주기도를 바쳐봤다고 하셨어요. 그때가 언젠

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관광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

너무 흔들려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였다고요. 농담 

같은 말씀이었지만,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간절

하게 바랄 때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매

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분심은 기도하면서 

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아직 내 마음

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며 잔잔해진 내 

마음 위로 떠오르는 거겠죠. 물에 떠있는 낙엽은 그냥 

내버려 둬야지, 치우려고 휘휘 저으면 고요했던 호수

는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. 분심도 마찬가지입니다. 

있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. 분심이 생겼다고 거기에 신

경 쓰다 보면 오히려 분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

나게 됩니다. 잠시만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이 

아닌 하느님께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. 물론 기도도 연

습이 필요합니다.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

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.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

히 조금씩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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